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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족한 제게 회원들께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

중책을 맡겨주신 작년 11월 말, 제가 가장 먼저 

한 일은 맹광호 교수님께 전화를 드린 것이었습

니다. 평소 같으면 “아, 권 교수, 오랜만이오~”

하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기대했는데, 

돌아온 것은 아무도 받지 않는 신호음뿐이었습니

다. 몇 차례 더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셔서 

혹 번호가 바뀌셨나? 편찮으시다 들었는데 혹시 

많이 안 좋으신가?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

알려드리면 되겠지 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. 

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맹 교수님이 선종하셨다는 

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

저와 맹광호 교수님과의 인연은 한국의료윤리

학회를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의료윤

리가 전혀 불모지였던 시절, 맹 교수님은 누구보

다도 먼저 이 분야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, 뜻을 

같이 하시는 여러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을 규합하

여 한국의료윤리학회(당시 한국의료윤리교육학

회)를 창설하시었습니다. 물론 초대 회장님으로 

홍창기 교수님을 모셨지만, 그 뒤에서 학회 창설

과 운영에 필요한 온갖 궂은 일은 대부분 맹 교수

님의 몫이었습니다. 당시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줄 

아는 게 없는 철부지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맹 교

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행정과 제반 사무를 

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. 의료계에서 

하늘 같은 스승님이시자 선배셨지만, 맹 교수님

은 늘 그러하시듯 일개 대학원생에 불과했던 저

를 존중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습

니다.

오늘날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

은 초기에 토대를 잘 닦아 주시고, 항상 학회를 

위해 지원과 염려를 아끼지 않았던 맹광호 교수

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교수님께서

는 예방의학을 전공하셨지만, 의학교육과 의료

윤리 분야에서도 그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

다하셨습니다. 교수님께서는 넘치는 리더십과 카

리스마, 그리고 열정과 성실의 구현이셨지만, 독

실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인격의 힘은 

항상 인자한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. 힘

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, 혹은 저와 같이 모

자란 후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투덜거릴 때도 맹 

교수님은 언제나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

희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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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교수님의 학술적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

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,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

없을 것입니다. 저는 다만 스승님이자 멘토, 그

리고 의료계의 선배로서 맹 교수님의 발자취를 

언급하고 기릴 뿐입니다. 이제 저도 중견의 나이

가 되다 보니 인생을 올바로 살기란 참으로 어려

운 일이구나, 특히 후배와 제자들에게 감화를 주

고 존경을 받기란 그보다 더욱 어렵구나! 하는 탄

식이 나올 뿐입니다.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

계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이럴 

때일수록 진정한 어른과 스승의 모습이 그리워집

니다. 맹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

면, 찢어지고 상처받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위로

와 힘이 되었을까 새삼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.

맹 교수님은 선친을 매우 일찍 여의시고, 어려

운 가정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공부하셨

습니다. 하지만 온갖 인생의 고뇌를 독실한 신앙

으로 이겨 내시면서 사셨습니다. 아무리 바쁜 중

에서도 매주일마다 노모를 모시고 성당에 가는 

것이 교수님의 일과셨습니다. 탁월한 학자이자 

지도자 이전에 진정한 효자이며 돈독한 신앙인, 

참된 인격의 소유자이셨습니다. 

아,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던 천주님

의 품에 안기셨습니다. 아무쪼록 이 세상의 괴로

움과 노고를 모두 잊으시고, 저 천국에서 영원한 

복락을 누리실 것을 기원합니다. 남은 저희들도 

교수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

노력하겠습니다. 부디 천국에서 굽어보시고 저희

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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